푸빌라, 브로드웨이 강타한 뮤지컬 작품과 특별한 무대 선봬
신세계百, 뮤지컬로 환상적인 연말 축제 연다
- 신세계百 X CJ ENM, 푸빌라와 인기 뮤지컬 함께하는 홀리데이 캠페인 펼쳐
- 영상ㆍ굿즈ㆍ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고객들에게 ‘연말이 주는 행복’ 전달
- 서울 연말 알리는 신세계 크리스마스 영상, 내달 7일 신세계스퀘어에 공개
- 신세계百 본점ㆍ강남점 등에선 크리스마스 마켓과 함께 대형 트리 연출도
 
[bookmark: _GoBack]신세계가 뮤지컬을 가미한 특별한 캠페인 열고 연말을 알린다.
 
내달 3일, 신세계는 CJ ENM과 함께 <Musical Wonderland> 티징을 신세계스퀘어에 공개한다.
 
30초 가량의 티징은 거리에서 사라진 캐럴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명동을 오가는 고객들에게 본영상과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연말 캠페인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예고된 본영상은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도 화려한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뮤지컬 킹키부츠ㆍ비틀쥬스와 함께해 강홍석, 신재범, 김준수, 장민제 등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의 환상적인 퍼포먼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뮤지컬이라는 예술 언어로 모두가 함께 케럴을 부르고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세계는 작년에 이어 ‘누구나 연말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CJ ENM과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
 
신세계스퀘어에 상영되는 특별한 경험은 굿즈ㆍ디저트ㆍ공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소개된다.
 
먼저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세계 강남점 오픈스테이지에서는 <씨뮤 산타즈의 선물공장> 팝업스토어가 펼쳐진다.
 
씨뮤 산타즈의 선물공장은 뮤지컬 물랑루즈!의 ‘사틴’, 킹키부츠의 ‘롤라’, 비틀쥬스의 ‘비틀쥬스’가 산타가 되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다는 컨셉을 담았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뮤지컬 무대와 장면을 연출한 포토존, 협업 상품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뮤지컬 속 명대사와 키워드를 담은 스탬프를 직접 수집해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캠페인 기간 중엔 뮤지컬 킹키부츠와 비틀쥬스 배우들이 신세계 강남점을 깜짝 방문하는 선물 같은 이벤트도 마련해 잊지 못할 연말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연말을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영상도 공개된다.
 
신세계스퀘어의 크리스마스 영상은 내달 7일, 신세계스퀘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간을 잇는 마법의 세계'라는 주제로 공개되는 이번 영상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물로 꾸며진 신세계스퀘어 속 푸빌라가 관객들을 맞이, 연말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주얼리와 디너 테이블로 눈을 즐겁게한다.
 
이후 신세계스퀘어 전체를 감싸는 금빛 불빛 속 거대한 선물상자가 열리고 화려한 불꽃놀이를 선사하며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낼 예정이다.
 
영상의 마지막엔 연말의 행복을 소망하고 놀라움이 가득하길 바라는 메시지(Wonder all the way)를 전한다.
 
신세계백화점 실내도 포토존ㆍ대형 트리 등으로 채워진다.
 
12월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대전신세계 등에서는 연말 분위기에 맞춘 실내 장식과 함께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열고 가족ㆍ연인 고객들을 맞이한다.
 
먼저, 신세계 강남점 1층엔 대형 트리로드가 펼쳐진다. 또 하우스 오브 신세계는 수십만 개 라이츠로 금빛 은하수를 연상케 하는 공간으로 연출해 연말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대전신세계 Art & Science에서는 길이 8m의 초대형 트리가 1층 로비를 장식한다. 트리의 오너먼트는 Musical Wonderland의 핵심 비주얼인 뮤지컬 푸빌라 등 다채로운 모습의 푸빌라로 채웠다.
 
신세계백화점 영업본부장 김선진 부사장은 “연말이 주는 행복을 고객들에게 선사하고자 세계적인 뮤지컬의 생동감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하는 특별한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푸빌라를 중심으로 한 신세계만의 독창적인 크리스마스 세계관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푸빌라(Puuvilla)는 핀란드어로 ‘솜’을 뜻하며, 2017년 크리스마스 시즌 신세계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에서 처음 공개된 하얀 곰을 닮은 솜뭉치 캐릭터다. 네덜란드의 일러스트 작가 리케 반 데어 포어스트(Rikke van der Voorst)가 디자인했으며, ‘따뜻한 겨울 감성’을 표현하는 캐릭터로 만들어졌다. 푸빌라는 친구 캐릭터인 깨또(여우), 포코(청설모), 후트(너구리)와 함께 등장하고, 이후 사계절 버전으로 확장되며 패션, 여행, 사랑 이야기 등을 담은 세계관을 구축했다. 신세계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브랜드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